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대학 또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 또는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20만 명에 달하며(교육부, 2024),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전체 재학생의 20%를 넘어서는 등 그 비중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양윤주, 최서리, 2025).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별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및 학

업적 적응의 어려움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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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성격·행동특성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 중심, 사회적 지지, 정서 중심 소망적 사고), 유학 생활 적응(대학 생활 적응, 사회문화 적응)을 측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유학 생활 적응에는 한국어 능력과 문제 중심 대처방식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소망적 사고 대처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통제 변인인 거주기간 역시 일관되게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하위 적응 영역별로는, 대학 생활 적응에 한국어 능력, 정서적 안정성,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가

정적, 소망적 사고 대처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사회문화 적응에는 문제 중심 대처만이 정적 영향을 보였고,
소망적 사고 대처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학 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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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어적 장벽, 차별적 인식, 학업 제도의 차이,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

의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한겨례, 2024). 이러한 적응상의 어려움

은 학업 만족도 저하를 넘어 심리적·신체적 건강 문제로 확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업 

중단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윤영은, 2025; 이후희, 2022).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은 개인의 학업 성취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학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국가 차원

의 교육 경쟁력 확보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학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 탐색이 활

발히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현지어 능력은 유학생 적응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논의되었으며

(김귀성, 황지인, 2009), 이문화에 대한 태도(이상미, 2014),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진에일링, 

오인수, 2017) 등이 유학생의 적응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연구대상이 중국 국적 학생에 편중되어 있으며(문희진, 

김영순, 2022), 적응을 대학 생활 영역에 한정하거나(이교일, 2024), 개별 변인의 영향만을 단편

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유지형 외, 2018). 또한, 선행연구들은 유학생의 적응을 우울, 불

안, 사회적 고립, 정체성 혼란 등 부정적 정서와 관련지어 접근하면서(백선아, 2023; Zhang & 

Brunton, 2007) 적응을 문제 중심 관점으로 한정 짓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진미경과 조유진

(2011)은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

며, 류경희(2018)는 미국 거주 한인 유학생의 언어 장벽과 사회적 지지 부족이 심리적 좌절과 두

려움을 심화시킴을 밝혔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유학생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으나, 문제 중심 관점에 치우쳐 유학생 개인이 지닌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등과 같은 긍정적 성격 적응 자원에 대한 실증적 탐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김미영, 2025).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유학생이 보유한 개인적 자원과 행동적 대처 

전략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로 문제 중심적이

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의 경향에서 벗어나, 유학생의 긍정적인 성격 적

응 자원과 능동적인 대처방식 탐색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연구 변인들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어 능력은 유학 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자원으로 설정

되었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수업 참여, 교내외 관계 형성, 정보 

접근성 향상 등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자아 효능감을 증

진시켜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소연, 2018; Ward & 

Kennedy, 1993).

둘째, 성격 특성은 개인의 환경 해석 방식과 대처 행동을 형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개인차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Carve & Connor-Smith, 2010). 특히 

Big Five 성격 요인 중에서도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대학생 및 유학생의 학업·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데 반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성격 요인 가운

데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외향성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회적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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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형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낯선 문화와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적응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성격 특성이기 때문이다(Muro et al., 2022). 실제로 외향적인 개

인은 사회적 지지를 보다 쉽게 획득하고, 대학 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관계적 과제에 능동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한편, 정서적 안정성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격 요인으로, 불안, 우울, 긴장에 취약한 정서적 불안정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개인은 스트레스 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과도한 정서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유태용 외, 1997), 이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심리적 안녕, 나아

가 전반적인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 조절이라

는 핵심 적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격 적응 자원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다양한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로 인한 정서

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

구는 대처방식의 다면적 스펙트럼을 이해하고자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의 네 가지 유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문제 중심 대처는 

유학생이 학업적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전략이며, 정서 중심 대처는 유학 생활의 불안정성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망적 사고 대처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긍정적 재해석을 

통해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하는 전략이고, 사회적 지지 대처는 외로움과 고

립감을 극복하고 정서적, 도구적 도움을 얻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구하는 능동

적인 노력이다. 이와 같은 다면적 대처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유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녕과 학업 지속성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대응 패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해 온 유학 생활 적응의 주요 요소들을 검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하지만, 유학생이 보유한 언어 능력, 성격 특성, 대처 전략을 ‘위험 요인’이 아

닌 ‘긍정적 개인 자원’으로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부정적 경험과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유학생을 

취약 집단으로 다루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문제 중심·정
서 중심·사회적 지지 대처와 같은 자원을 적응을 촉진하는 보호 요인으로 재개념화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유학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선행연구가 언어, 성격, 스트레스 대처 등의 변인을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제한된 조합만

을 검토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 성격 특성, 대처방식을 하나의 통합 모형 안에서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각 자원이 전체 유학 생활 적응뿐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변인이 

어떤 적응 영역에서 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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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시 언어 지원, 성격 강점 개발, 대처 전략 교육의 우선순위와 결합 방식을 보다 정교하

게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갖는다.

나아가, 유학 생활 적응을 단일 차원으로 보기보다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으로 구분

하고, 동일한 자원이 두 영역에서 상이한 방식과 강도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유

학생 적응을 이해하는 다차원적 틀을 제시한 점도 중요한 차별성이다. 이러한 구분은 유학생의 

일상이 교내 활동(예: 학업, 제도, 행정 중심)과 교외 활동(예: 지역사회 참여, 문화 경험)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으며(왕언려, 2015; 정유리, 2018),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적응 역량과 직면하

는 도전 과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학 생활 적응은 주로 학업적 성취, 교내 규칙 및 시스템 이해, 교수 및 교직원과의 상호작용, 

학교 시설 이용 등 대학이라는 특정 제도권 내에서의 성공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사회

문화 적응은 학업 외 일상생활, 현지 문화 이해 및 수용,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 여가 활

동, 주거 및 의료 등 전반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질 및 소속감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한 유학생이 학업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지

라도, 현지 문화 차이나 지역사회 내 소외감 등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으로, 사회적으로는 원활하게 교류하지만, 학업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각 변인이 어떤 영역에 더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을 구분하는 것은 특정 요인이 유학생의 어떤 적응 측

면에 더 크게 기여하거나 방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장점을 지닌다. 이는 유학생 지원정책

을 더욱 정교화하고, 적응 실패 원인을 진단하며, 궁극적으로 중도탈락률 감소 및 장기 정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 능력,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는 유학 생활 적응(대학 생

활 적응 및 사회문화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각 독립변인은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기존 유학생 적응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긍정적 적응 자원의 역할을 부

각하고, 성격 요인과 대처 전략을 포괄하는 심층적 유학생 지원 모형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실증

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유학생 적응을 부정적 경험의 결과가 아닌 긍정적 심리 자원과 능

동적 대처를 통한 극복 과정으로 조명함으로써 적응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고 긍정심리학 접근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적응 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선행연구의 통합적 접근

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능력, 주요 성격 특성, 다양한 대처 전략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포괄적 연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유학생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천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유학생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어 강화 프로그램 외에 

외향성과 정서 안정성 함양을 위한 긍정 심리 프로그램, 상황별 대처 전략 교육 등의 개발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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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

함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은 학업·교내 중심 지원과 지역사회·문화 이해 중심 지원을 구분한 맞춤

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유학생 개인에게는 자신의 성격강점과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인

식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지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

벌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정착 목표 달성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생활 적응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생활 적응은 유학 국가의 새로운 교육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학업, 대인관계, 생활양식, 가치체계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총체

적인 과정을 의미한다(Ward & Kennedy, 1999). 이는 단순히 학업 성취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

의 전반적인 웰빙과 심리·사회적 성장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Syed Sahuri & 

Wilson, 2024). 유학생의 주요 활동 공간이 대학과 지역사회로 이원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학 생활 적응은 크게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왕언

려, 2015; 정유리, 2018).

첫째, 대학 생활 적응은 학생이 대학 환경에서 학업 목표를 달성하고, 대학 내 대인관계 형성 

및 동아리·과외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정

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초기 연구들은 주로 학업 성취 수준을 대학 생활 적응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후 개인의 성장과 발달, 대인관계, 심리 및 정서적 건강이 대학 생활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대학 생활 적응 개념은 단순히 학업 결과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영역까

지 확장된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김광현, 강성배, 2016). 

둘째, 사회문화 적응은 Berry(1997)의 문화적응 이론과 Ward와 Kennedy(1999)가 제안한 사

회문화적 적응 개념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과 미묘

한 문화 규범,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강조한다(왕언려, 2015). 이러한 적응은 

일상생활 편의성 확보, 현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형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국내연구에서는 ‘사회적응(김미정, 염동문, 2013)’ 
혹은 ‘문화적응(이수범, 김동우, 2009)’ ‘일상생활적응(정유리, 2018)’ 등의 용어로도 개념화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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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언어특성: 한국어 능력

언어는 유학생이 새로운 문화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통합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도구

이자 핵심적인 자원이다. 유창한 언어 능력은 학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현지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이수범, 김동우, 2009). 실제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어 능력이 유학생들의 성

공적인 적응에 핵심적인 보호 요인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김귀성, 황지인, 2009; 김지형, 

2010). 

대학 생활 적응 측면에서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넘어선다. 

이는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조별 활동 및 토론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교재 학습의 제약으

로 이어져 개인의 학업 및 사회적 적응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대학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박소연, 2018). 

사회문화 적응 측면에서도 언어 능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중교통 이용, 공공기관 업무 

처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현지인과 자연스러운 대화, 동아리 활동 참여, 여

가 활동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며, 한국 사회와 문화적 규범에 대한 깊은 이

해를 돕는다. 이러한 언어적 유창성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기여한다(Ward & Kennedy, 1993). 궁극적으로 충분한 언어 능력은 유학생의 자신감과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2) 성격특성: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

성격은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의 독특한 패턴으로, 욕구, 태도, 흥미, 소질, 적성, 기질, 신체

적 특징 등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Guilford, 1959). 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해서는 여

러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었으나, 그중에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 특성을 외향성, 친화성, 성실

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의 다섯 요인으로 설명하는 성격 5요인 모형(Big Five Model)이 개인

의 성격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보편적이고 유효한 모형으로 인정받는다(김미영, 2025). 이 가

운데 본 연구는 특히 개인의 적응과 안녕에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온 외향성

과 정서적 안정성에 주목한다(박소희, 2016; Kumar, 2020).

외향성은 개인의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 사람들과 사물에 집중되는 성격 특성이다(오인

수 외, 2021). 외향성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고 사회 활동 참여

를 선호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Lim, 2023). 이러한 특성은 낯

선 문화 환경과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직면하는 유학생에게 중요한 적응 자원으로 작용할 것이

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외향성이 유학생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Zhang 등(2010)은 중국 유학생의 외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적

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Muro 등(2022)은 스페인 교환학생의 외향성이 호스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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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인자 등(2021)의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

으로 외향성이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학 애착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외향성이 유학생의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서적 안정성은 신경성(neuroticism)의 반대 개념으로, 개인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과 긴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당 상황을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심리적 특

성을 의미한다(유태용 외, 1997).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높고 타인의 평가를 낙

관적으로 해석하며, 긴장 유발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오인수 외, 2021). 유

학 생활은 학업 부담, 문화 충격, 향수병 등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상존하는 환경이므로

(Pedersen, 1991), 정서적 안정성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완충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개인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취할 수 있다(Gross & John, 2003).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25). 반

면, 신경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Abood et al., 202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적 안정성이 유학생에게 있

어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며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임을 뒷받침한다.

3) 행동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이 위협으로 인지되는 내외적 상황에 직면할 때, 이를 다루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되며, 개인의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이해되어 왔다

(Lazarus & Folkman, 1984). 특히 유학생은 낯선 환경에서 학업적, 대인 관계적, 문화적 요구로 

인해 스트레스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은 성공적인 유학 

생활 적응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행동특성으로 주목받는다(김오숙, 2014).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Folkman과 

Lazarus(1985)의 분류유형을 한국인 표본에 맞게 재구성한 4가지 유형(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을 채택하였다(김정희, 1987; 박민아, 2002). 이 

분류는 초기 2 분류(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를 세분화하여 대처방식의 다차원성을 효과

적으로 반영하며, 국내 스트레스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하창순, 선혜연, 2010).

첫째, 문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직접 조절하고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춘 대처 전략이다(Folkman & Lazarus, 1988). 이는 문제 정의, 정보 수집, 대안 탐색, 

시간 관리, 목표설정 등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다(정은이, 박용한, 2004; 하창순, 선혜연, 

2010).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중심 대처가 유학생의 문화적 충격, 지각된 미워함, 두려움 

등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서지연, 2009), 유학생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적

응 전략으로 평가된다(Alshammari et al., 2023).

둘째, 사회적 지지 대처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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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의미하며(하창순, 선혜연, 2010),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hen & Wills, 1985). 유학생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수, 동료 유학생, 현지인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지지는 문화적 충격과 외로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속감 

증진을 통해 전반적인 유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정열, 2022).

셋째,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직접 변화시키기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 대처 전략이다(Folkman & Lazarus, 

1988). 이는 인지적 재해석, 정서적 지지 추구, 심리적 이완 활동 등을 포함한다. 유학 생활에서 

유학생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학업 스트레스나 문화적 압박감, 향수병 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이나 고통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서 중심 대처는 심리적 안녕감 유지, 번아웃 예

방, 학업 동기 지속 등에 기여하며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넷째, 소망적 사고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직접 탐색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사라진 긍정적이거나 이상적인 미래 상황을 상상하거나 기대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다(김오숙, 2014). 이러한 대처방식은 기도, 소원, 바람, 회피, 기대, 희망, 부정(denial) 

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하창순, 선혜연, 2010). 선행연구에서는 소망적 사고 대처가 유학

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장심예, 2018), 이는 소망적 

사고가 유학생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피적 행동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배경 및 설문 진행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

는 학생들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229부였으나 

그 가운데 설문이 부분적으로 누락 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2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모두 여자이며, 

나이는 18세에서 33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0세였다. 국적은 중국인이 68.4%(145명)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5.2%(11명). 미얀마 4.7%(10명), 몽골 3.8%(8명), 대만 

3.8%(8명), 러시아 3.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5.4%(75명)로 가장 많았으며, 12~36개월 33.5%(71명), 

36~72개월 22.6%(48명), 72개월 이상 5.7%(12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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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종속변인: 유학 생활 적응

유학 생활 적응은 왕언려(2015)가 Baker와 Siryk(1989)의 대학 생활 적응 척도 및 

Berry(1997)의 문화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학 생활 적응은 학업 적응, 사회 적응, 개인-정서 적응으

로 구분되어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사회문화 적응은 신체 적응, 문화 적응, 심리 적응으로 

구성되어 1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총 21문항으로 전체 유학 생활 적응을 평가하였다. 왕

언려(2015)의 연구에서 전체 유학 생활 적응, 대학 생활 적응, 사회문화 적응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Cronbach's α)는 각각 .871, .863, .86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7, .577, .861로 나타났다. 

2) 독립변인 1: 언어특성

언어특성은 유학생이 스스로 인지하는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 문항

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당신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1점(못함: 말하기·듣기 모두 어려움)'부터 '5점(매우 잘함)'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언어 능력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기에 단일 문항만으로 종합적인 측

구분 N %

나이

18 26 12.3

19 53 25.0

20 60 28.3

21 34 16.0

22 이상 39 18.4

국적

중국 145 68.4

일본 11 5.2

미얀마 10 4.7

몽골 8 3.8

대만 8 3.8

러시아 7 3.3

기타 23 10.8

체류기간

6개월 미만 75 35.4

12~36개월 71 33.5

36~72개월 48 22.6

72개월 이상 12 5.7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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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응답자의 인지된 언어 능력을 파악하거나 다양한 변인들과의 영향력을 탐

구할 때에는 단일 문항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Hattis, 2020). Vickstrom(2015)은 자가

평가 언어 능력 점수가 객관적 언어 검사 점수와 높은 일치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이러한 

점이 제한적인 목적에서의 단일 문항 사용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3) 독립변인 2: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GOLDEN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GOLDEN 성격유형검사는 C. G. Jung

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되, Big Five 성격 모델의 '정서적 안정성' 요인을 통합하여 실생활

에서의 성격 평가 및 예측력을 강화하도록 개발된 도구이다(오인수 외, 2021; 2022). 본 연구에

서는 유학 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향성(Extraverting)과 정서적 안정성

(Calm) 척도를 활용하였다. 오인수 등(2022)의 연구에서 외향성 척도와 정서적 안정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0.91, 0.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5, .823로 나타

났다.

4) 독립변인 3: 행동특성

행동특성(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박민아(2002)가 

국내연구에 맞게 활용한 척도를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

며,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척도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97, .892, .939, .925이었고(짜오찡찡 외, 

2023), 본 연구에서는 .794, .672, .439, .635로 나타났다.

5) 통제변인: 거주기간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주기간은 유학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

다(민현정,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순수한 관계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거주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거주기간은 유학생이 한국에 거주한 총 기간을 개월 

수 단위로 직접 응답하도록 측정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는 연속형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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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과 유학 생활 적응의 다변량 정

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이어야 하며,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이어야 한다(Kline, 

2005). 본 연구 주요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 범위는 0.030에서 0.527, 첨도 절대값 범위는 0.182

에서 3.230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유학 생활 적응 평균(표준편차)은 3.27(0.45)이었으며, 대학 생활 적응은 3.14(0.44), 사

회문화 적응은 3.39(0.58)로 나타났다. 주요 독립 변인들의 평균은 한국어 능력 2.96(0.97), 외

향성 54.28(14.94), 정서적 안정성 59.52(14.53), 문제 중심 대처 3.46(0.53), 사회적 지지 대처 

3.38(0.48), 정서 중심 대처 2.98(0.42), 소망적 사고 대처 3.27(0.47)로 측정되었다.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과 유학 생활 적응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유학 생활 적응은 한국어 능력(r=.293, 

p<.01), 정서적 안정성(r=.208, p<.01), 문제 중심 대처(r=.409, p<.01), 사회적 지지 대처

(r=.260,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학 생활 적응 하위영역별로는, 대학 생활 적응이 한국어 능력(r=.292, p<.01), 정서적 안정

성(r=.236, p<.01), 문제 중심 대처(r=.402, p<.01), 사회적 지지 대처(r=.221, p<.01), 정서 중

심 대처(r=.147,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사회문화 적응은 한국어 능력

(r=.232, p<.01), 정서적 안정성(r=.145, p<.05), 문제 중심 대처(r=.329, p<.01), 사회적 지지 

대처(r=.232,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통계량 S.E 통계량 S.E

1. 한국어 능력 2.96 0.97 1 5 0.266 0.167 -0.444 0.333

2. 외향성 54.28 14.94 21 92 0.133 0.167 -0.334 0.333

3. 정서적 안정성 59.52 14.53 24 97 -0.126 0.167 -0.182 0.333

4. 문제 중심대처 3.46 0.53 1.00 5.00 -0.163 0.167 2.128 0.333

5. 사회적 지지대처 3.38 0.48 1.67 5.00 0.030 0.167 0.766 0.333

6. 정서 중심대처 2.98 0.42 1.33 5.00 0.326 0.167 3.230 0.333

7. 소망적 사고대처 3.27 0.47 1.67 5.00 0.442 0.167 0.712 0.333

8. 전체 유학생활적응 3.27 0.45 2.00 4.90 0.527 0.167 0.689 0.333

9. 대학생활적응 3.14 0.44 1.80 4.80 0.411 0.167 1.558 0.333

10. 사회문화적응 3.39 0.58 1.55 5.00 0.257 0.167 0.636 0.333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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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한국어 능력 1

2. 외향성 -0.061 1

3. 정서적 안정성 0.099 .342** 1

4. 문제 중심대처 .288** 0.109 0.117 1

5. 사회적 지지대처 0.122 0.102 0.067 .529** 1

6. 정서 중심대처 -0.088 -0.081 0.010 .220** .228** 1

7. 소망적 사고대처 0.017 0.010 -0.113 .372** .386** .377** 1

8. 전체 유학생활적응 .293** 0.131 .208** .409** .260** 0.075 0.011 1

9. 대학생활적응 .292** 0.127 .236** .402** .221** .147* 0.032 .811** 1

10. 사회문화적응 .232** 0.107 .145* .329** .232** 0.011 -0.005 .918** .514** 1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p<.05, **p<.01

3.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전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전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7.552, p<.01)와 2단

계(F=9.084,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단계에서 3.5% 

(adjR2=.030)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26.4%(adjR2=.235)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

량은 1.94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였고, VIF는 모두 10 미만으

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회귀계수 결과에서 1단계에서는 거주기간(β=.186, p<.001)이 전체 유학 생활 적응에 정적 영

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인 거주기간(β=.131 p<.05)이 지속해서 유의하였으며, 한국

어 능력(β=.137, p<.05), 문제 중심 대처(β=.347, p<.001)가 정적 영향을, 소망적 사고 대처(β
=-.170, p<.05)가 부적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 회기 계수 절대값 기준으로는 문제 중심 대처(β
=.347), 소망적 사고 대처(β=-.170), 한국어 능력(β=.137), 거주기간(β=.131)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모형1 모형2

B β t p B β t p

유학

생활

적응

(상수) 3.217 　 86.922*** 0.000 1.763 　 5.862*** 0.000

거주기간 0.003 0.186 2.748** 0.007 0.002 0.131 1.994* 0.047

한국어 능력 0.064 0.137 1.980* 0.049

외향성 0.002 0.067 1.023 0.308

정서적 안정성 0.004 0.116 1.754 0.081

<표 4>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전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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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p<.001

2)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4.802, p<.05)와 2단계

(F=9.018,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단계에서 2.2% (adjR2=.018)

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26.2%(adjR2=.233)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97로 2

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였고,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회귀계수 결과에서 1단계에서는 거주기간(β=.150 p<.05)이 대학 생활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인 거주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한국어 능력(β=.161, 

p<.05), 정서적 안정성(β=.147, p<.05), 문제 중심 대처(β=.338, p<.001), 정서 중심 대처(β
=.149, p<.05)가 정적 영향을, 소망적 사고 대처(β=-.147, p<.05)가 부적 영향을 미쳤다. 표준

화 회기 계수 절대값 기준으로는 문제 중심 대처(β=.338), 한국어 능력(β=.161), 정서 중심 대처

(β=.149), 정서적 안정성(β=.147), 소망적 사고 대처(β=-.147)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모형1 모형2

B β t p B β t p

대학

생활

적응

(상수) 3.099 　 85.934*** 0.000 1.505 　 5.163*** 0.000

거주기간 0.003 0.150 2.191* 0.030 0.002 0.101 1.530 0.128

한국어 능력 0.073 0.161 2.323* 0.021

외향성 0.002 0.066 1.007 0.315

정서적 안정성 0.004 0.147 2.217* 0.028

문제 중심 0.277 0.338 4.384*** 0.000

사회적 지지 0.015 0.017 0.224 0.823

정서 중심 0.156 0.149 2.223* 0.027

소망적 사고 -0.137 -0.147 -2.059* 0.041

F 4.802(p<.05) 9.018(p<.001)

R2 (adjR2) .022(.262) .018(.233)

<표 5>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p<.05, **p<.01,***p<.001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모형1 모형2

B β t p B β t p

문제 중심 0.294 0.347 4.509*** 0.000

사회적 지지 0.074 0.078 1.058 0.292

정서 중심 0.075 0.070 1.043 0.298

소망적 사고 -0.164 -0.170 -2.376* 0.018

F 7.552(p<.01) 9.084(p<.001)

R2 (adjR2) .035(.030) .2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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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정서·행동 특성이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6.422, p<.05)와 2단계

(F=5.426,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단계에서 3.0%(adjR2=.025)

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17.6%(adjR2=.144)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5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였고,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회귀계수 결과에서 1단계에서는 거주기간(β=0.172 p<.05)이 사회문화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인 거주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문제 중심 대처(β
=.281, p<.001)가 정적 영향을, 소망적 사고 대처(β=-.150, p<.05)가 부적 영향을 미쳤다. 표준

화 회기 계수 절대값 기준으로는 문제 중심 대처(β=.281), 소망적 사고 대처(β=-.150)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p<.05, **p<.01,***p<.00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및 성격·행동특성이 유학 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실천적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및 성격·행동 특성이 전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한국어 능력, 거주기간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문제 중심 대처는 전체 유학 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 사회문화 적응 등 

모든 적응 영역에 걸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유학생의 적응을 촉진하는 주요 보호 요인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모형1 모형2

B β t p B β t p

사회

문화

적응

(상수) 3.323 　 68.860*** 0.000 1.997 　 4.826*** 0.000

거주기간 0.004 0.172 2.534* 0.012 0.003 0.124 1.787 0.075

한국어 능력 0.056 0.092 1.260 0.209

외향성 0.002 0.054 0.774 0.440

정서적 안정성 0.003 0.071 1.013 0.312

문제 중심 0.310 0.281 3.448*** 0.001

사회적 지지 0.127 0.104 1.324 0.187

정서 중심 0.002 0.002 0.023 0.982

소망적 사고 -0.188 -0.150 -1.978* 0.049

F 6.422(p<.05) 5.426(p<.001)

 R2(adjR2) .030(.176) .025(.144)

<표 6> 언어 및 성격·행동 특성이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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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Alshammari et al., 2023)와 일치한다. 이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적 기반을 활용하여 문제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

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 준다(Ward & Kennedy, 1993). 유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신감, 그리

고 긍정적인 성과는 모두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의 이점으로 보고된다(Alshammari et al., 2023). 

따라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언어적 지원을 넘어, 유학생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업적 성공을 위한 튜터링 및 멘토링 지원, 문화적 갈

등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훈련, 복잡한 행정 절차 처리를 위한 실용적 실습 및 가이

드 제공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유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전반적인 유학 생활 만족도를 향

상시키며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소망적 사고는 전체 유학 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 등 모

든 적응 영역에 걸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침이 주목된다. 이는 유학생의 적응 과정에서 대처

방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희망'이라는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희망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희망을 긍정적인 심리 자원으로 다루어 왔다(Snyder,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소망적 사고는 실제적인 노력이나 행동 계획 없이 막연히 상황이 나

아지기를 바라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시하기보다 비현실적 낙관에 의존하는 회피적 대처방

식에 가깝다는 점에서 유학생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성취 압력이 높은 고등교육 환경과, 체류 자격과 학업 성과가 긴밀히 연결된 유학생의 맥락

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활동적 소망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자기효능감 저하와 학업 지연으

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적 조건을 갖는다. 따라서 소망적 사고 대처의 부정적 효과는 단순히 ‘희망

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연결되지 않은 소망이 고위험·고압력 상황에서는 적응

을 저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막연한 소망적 사고는 구체적인 학업 및 생활 계

획 수립을 늦추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유학생의 적응 실패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나친 비현실적 낙관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 현실적인 준비를 소

홀히 하게 하고, 그 결과 부정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좌절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Colvin과 Block(199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Carver 등(1989)이 지적하

듯, 소망적 사고는 단기적으로 정서적 불편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지연

시키고 비현실적 기대를 강화함으로써 자기효능감 저하와 학업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모든 형태의 소망적 사고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

여주며,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비활동적 소망보다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좌절 상황에서의 

건강한 대처 전략 교육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거주기간은 다양한 언어 및 성격·행동특성 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전체 유학 생활 

적응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이는 거주기간이 유학 생활 적

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주동범, 김향화, 2013; Bastien, 2011)과 일치

한다.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유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호스트 문화의 언어, 

가치관, 사회 규범 등에 익숙해지고(Wei, 2025),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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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 능력이나 성격·행동 자원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

도 충분한 체류 기간이 보장되면 적응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학생 지원정책은 

단기 적응뿐 아니라 장기적 체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비자 제도 등 행정 절차의 개선과 

구체적 안내를 통해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생활 적응은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언어 및 성격·행동 특성의 

영향 양상에서도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 중심 

대처, 한국어 능력, 정서 중심 대처, 정서적 안정성, 소망적 사고 대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생활 적응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정서적 안정성과 정서 중

심 대처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대학 생활이 학업 성취와 직접 

연결되며, 시험·과제·발표 등 지속적인 평가와 경쟁 속에서 고도의 인지적 노력과 심리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대학 생활 특유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학습 동기를 지속하기 위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

라서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언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

을 기반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정서 중심 대처 교육도 필요하며, 유학생 전문 상담·치료 

제공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 능력은 전체 유학 생활 적응과 더불어 대학 생활 적응에서도 주요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화 등(2014)이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를 한국 생활 및 학업 어려움의 대표적 

요소로 지적한 것과 김지형(2010)이 유학생의 성공적 학업 수행에서 한국어 능력을 핵심 능력으

로 강조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대학 생활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그룹 과제 수행, 토론·
발표 등 언어 중심의 고유한 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언어 교육을 학업 적응의 기초로 삼고, 실질적 의사소통 역

량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유학생의 초기 적응기에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중기 이후에는 대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 적응 영역은 대학 생활 적응과는 또 다른 기제를 통해 이루어짐을 본 연구결과

는 시사한다.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 중심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만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체 유학 생활 적응 및 대학 생활 적응에서 일관되게 유의했

던 한국어 능력은 사회문화 적응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언어 구사 능력만으로는 

일상적 상호작용에 내재한 규범, 관계 형성 방식, 권력·거리감 등 복합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

히 이해하고 상호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Hall(1976)의 고맥락 문화 이론에 비추어 보

면, 한국 사회의 고맥락적 특성은 표면적 언어 능력보다 숨겨진 규범과 관계 지향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제 중심 대처는 낯선 

환경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문화 규칙’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적용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

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안정성이나 정서 중심 대처가 사회문화 적응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이 적응 영역이 내적 정서 관리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 접

근, 정보 탐색, 규범 학습 등 외부 지향적 행동을 더 요구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표본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여성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사회문화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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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어 능력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을 가능성과, 체류 자격 및 학업 성과가 생활 전반

과 긴밀히 연결된 유학생 특성상 ‘언어’ 보다 ‘어떻게 움직이고 관계를 맺는가’가 사회문화 적응의 

핵심 변수가 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의 사회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문화 탐색 훈련, 숨겨진 규범과 관계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경험 기반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적 기대 형성을 강화하는 지

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 과정

에서 언어 장벽의 문제가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 집단은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설문 

문항의 미묘한 의미나 학술적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는 일부 문

항을 직접 번역하거나 설명을 덧붙였으나, 이러한 개입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도에 영향을 미쳤

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국어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설문지나, 참여자의 모국어

를 구사하는 연구 보조원 활용 등을 통해 언어적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

학생의 언어 능력이 응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를 조절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국적 구성이 편중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 대학의 전체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적을 포괄하고자 했으나, 중국인 유학생의 압도적인 

비중과 여대라는 기관 특성으로 인해 표본이 특정 국적과 여성 집단에 편중되었다. 이와 같은 표

본 특성은 연구결과를 전체 외국인 유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언어 능력, 성격 특성, 대처방식의 효과는 ‘여성 중심, 특정 대학, 중국 유학생 비

중이 높은 맥락’에 한정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

과 성별, 국적·문화권을 포괄하는 다기관 표본을 구성하여, 연구결과의 재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가별·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 및 일부 대처방식(정서 중심 대처)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가 .60 이하로 나타나 결과 해석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해당 척도들은 유학생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일정 수준의 개념적 타당성과 집단 간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고(이교일, 2024; 짜오찡찡 외, 2023), 본 연구의 목적이 유학생 적응

을 설명하는 주요 자원 간 상대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는 만큼 적응과 대처의 여러 하위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이론적·실증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해당 척도와 관련된 회귀계수의 절대적 

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일반화를 피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척도 문항의 재검토·보완, 대체 

측정 도구의 도입, 더 큰 표본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추가 검증을 통해 이러한 측정 도구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다 엄밀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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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Language and Personality-Behavioral Traits o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Life Abroad
Lim, Youngeun･Ro, Eunhee･Yim, Dongsun･Oh, Insoo(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language proficiency and personality traits 

o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studying abroad. A total of 212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asures includ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xtraversion, emotional stability, 

problem-focused coping, social support coping, emotion-focused coping, wishful 

thinking coping, and study-abroad adjustment, which comprised two subdomains: 

university life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problem-focused coping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overall adjustment to studying abroad, whereas wishful thinking coping had a 

negative effect. The control variable, length of stay, consistently exhibited a positive 

effect. In the subdomain analyses, university life adjustmen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motional stability, problem-focused coping, and 

emotion-focused coping but negatively influenced by wishful thinking cop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findings.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 Extraversion, Emotional stability, Stress coping strategies, Study 
abroad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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